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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의 진로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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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취업준비 과정에서 장애인이 경험하게 되는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이러한 진로장벽이 역
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직업훈련중인 장애인 180명을 조사한 결과 첫째, 장애
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직업정보의 부족, 낮은 사회적지지, 자기명확성 부족, 낮은 자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순으로 나타났다. 둘째, 장애인의 연령변인은 자기명확성 부족과 직업정보 부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
력 특성에 따라 직업정보 부족에 차이가 나타났다. 또한 장애 유형 중에서는 정신장애가 사회적 지지에 높은 유의미
성이 검증되었으나, 성별 차이와, 취업 경험은 모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역기능적 구직의사결정 혼란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자기명확성 부족,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낮은 자기효능감이었으며, 장애인의 수행불안
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은 낮은 자기효능감과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is study is for finding out Career-barrier of the disabled, and for analyzing the effect of Career-barrier 
on the dysfunctional career-thought. For this study, 180 disabled people were survey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career-barriers that the disabled people perceive are in order;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lack of social support, low self-concept clarity, low self-efficiency, and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Secondly, 
difference of career-barrier, caused by the traits of the disabled, has influenced the lack of self clarity and 
occupational information. In addition, among the types of the disabilities, it is proven that the psychological 
disability  highly correlated to the social support, unlikely to gender difference and job experience. Thirdly, the 
most influential reason on the decision-making confusion for finding job among the sub-variables of 
dysfunctional career-thought were; low self-concept clarity,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and low self-efficiency. 
While it turned out that the most influential career-barrier on the performance anxiety for disabled people were 
low self-efficiency and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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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직업은 경제적 자립의 의미뿐만 아니라 개인의 가치를 
확인해 주고 사회활동의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를 실현하
는 수단이다. 특히, 장애인에게 직업은 개인적․사회적․국

가적 차원에서 중요성을 가지며, 무엇보다도 자신의 존재
가치와 존엄성을 높이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사회에 기여
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장애인에게 직업은 경제적 자립의 기회 제공이
라는 측면과 더불어 비장애인과의 경제적․사회적․심리적 
격차를 줄임으로써 장애인의 사회통합에 핵심적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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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한다[1]. 그러나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 진로발달은 ‘장애’라는 특성으로 인하여 직업을 실현
시키는데 더 많은 기회의 제한과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
에 처해 있다[2].

Super[3]는 장애인의 내적·외적 특성이 진로발달에 미
치는 영향에 대해 관심을 보였다. 그는 장애인이 가진 다
양한 개인 내적 특성 외에 왜곡된 태도, 인식, 장애와 관
련된 요구사항 등에 의해 사회적으로 부여되는 외적 요
소가 개인의 진로발달과 직업선택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
였다. 즉, 개인 내적 특성으로 인해 많은 직업의 진입이 
불가능해서 직업목표를 수정해야만 하고, 현실적이고 자
신의 능력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하므로 그 결과 장
애인에게 가능한 직업의 폭은 제한된다는 것이다[4].

장애인의 진로발달에 대해 연구한 Hershenson[5] 역시 
장애인의 진로발달은 비장애인과 같지 않다고 지적하면
서 개인의 배경, 개인의 직업 특성, 능력, 직업의 선택, 직
업적응 등과 같은 개인차가 진로발달에서 중요함을 강조
하였는데, 이는 진로발달에 방해를 주는 진로장벽 역시 
개인차와의 관련으로 인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개인이 진로장벽을 어떻게 지각하느냐
에 따라 그 영향의 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진
로장벽 연구에서 개인차는 중요하게 고려되는 사항 중의 
하나이다. 특히, 장애인의 개인차의 속성을 가지는 ‘장애 
특성’에 따라 비장애인과 다른 진로발달 단계에서 장애
의 비가시성과 의사소통, 이동의 제약 등으로 인해 대인
관계의 장벽이나 상호작용의 어려움과 같은 부정적 요소
를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경험은 심리적·발달적 과정에 
부정적으로 작용[6]하게 되므로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참
여하는 과정에서 경험하는 진로장벽은 정서적 변인으로
서의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진로장벽이 진로선택과 진로
문제를 해결하는 인지적 상황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에 따라 진로에 대한 태도나 신념 그리고 진로행동이라 
할 수 있는 진로사고의 기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직업선택 시기에 놓여 있는 성인
기 장애인을 대상으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각된 진로
장벽을 살펴보고, 취업 준비 과정에서 활성화 되는 역기
능적인 진로사고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장애인을 위한 합리적이고 올바
른 진로지도와 직업상담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진로장벽 

진로장벽(career barrier)이란 진로목표를 달성하기 위
하여 여러 가지 과제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치거나 방해할 것으로 지각되는 여러 부정적인 사건이
나 사태를 의미한다[7-9]. 이러한 진로장벽은 개인의 내
적. 외적 환경 속의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주관적 반응
[10]으로 개인 내외의 상황에 대한 개인적 해석과 역동적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진로장벽에 대하여 사회인지진로이론(Social Cognitive 
Career Theory)에서는  실제하는 외부 환경적 요건보다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더 중요함을 지적한다
[11]. 이들 연구에서는 외적 요인들이 진로행동에 영향을 
주는 정도는 객관적 요인에 의한 조건 자체보다 개인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와 같은 개인의 주관적 인지에 
따라 달라진다고 가정하였다. 특히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이를 잘 설명할 수 있는데, 여성이 진로에서 진로장벽의 
존재 또는 그것에 대한 지각이 여성과 남성에게 차별적
인 영향을 미치며, 그로 인해 진로목표나 진로선택 등의 
진로행동에 변화가 야기된다고 주장하면서 진로장벽에 
대한 개인의 인지가 진로행동을 설명할 수 있는 주요한 
요인임을 밝혔다. 

제한-타협이론(circumscription-compromis theory)에서
는 진로장벽이 개인의 자기 개념과 직업에 대한 지각된 
접근 가능성이 상호 작용 하면서 개인의 진로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12]. 장애인이 
경험하는 진로장벽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장
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직업이 요구하는 직능 유
형과 수준에서 많은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장애 
특성은 곧 진로장벽의 의미를 가진다. 그러므로 장애인은 
진로발달의 과정에서 진로장벽을 하나의 자기 개념으로 
가지고 직업을 준비하게 되며 현실적인 제한에 타협하기 
위해 자기 개념과 부합되며 접근 가능한 낮은 직능수준
의 직업을 선호하고 보수적으로 구직활동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즉, 직업을 준비하는 장애인이
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진로장벽을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제한된 진로를 경험하고 있다 측면에서 연구적 관
심이 요구된다. 

초기 진로장벽 연구들은 여성, 소수 인종 등 사회적 약
자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자신감 또는 낮은 성취동기와 같
은 ‘내적인 장벽’과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것, 가난 
혹은 임금 차별과 같은 ‘외적 조건에 의한 장벽’의 이분
법적으로 분류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진로발달에 방해가 
되는 요인을 설명하였다. 소수 인종을 대상으로 연구한 
McWhiter[13]는 멕시칸계 미국인과 유럽계 미국인 고등
학교 저학년과 고학년들의 지각된 장벽에서의 차이를 살
펴 본 연구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유럽계 미국인들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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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칸계 미국인이 더 많은 장벽들을 예상하였고 이러한 
차이들은 인종과 성 집단 안에서 일치되었다. 

국내에서는 청소년들에 대한 진로장벽 연구를 시작으
로 이들이 진로발달 과정에서 많은 장벽을 지각하고 있
음[14-17]이 밝혀졌고 여러 변인들과의 관련성이 연구되
어 왔다. 또한 진로장벽의 지각은 여성의 진로발달에서 
직업의 선택, 유지 및 포기 등에 영향을 미치며[18-21], 
진로장벽의 요소 제거가 진로결정과 관련된 스트레스 수
준을 낮추고 낙관적 결정에 이를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개인의 진로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고 있다[22,23].

그러나 진로장벽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몇 가지 제한
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기존의 선행 연구들은 대부분 비
장애인의 진로장벽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로 장애인의 진
로장벽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의 사회적 취약 계층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가
[24-26] 일부 있기는 하지만, 아직 그 연구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며, 또한 사회적 취약 계층은 각 집단별 특성이 강
하므로, 장애인의 진로장벽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고 볼 수 있다.

또한, 장애인의 진로장벽에 대한 연구는 진로발달 시
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의 연구[4,27,28]만 
있을 뿐이며, 직업선택의 시기에 놓여 있는 성인기 장애
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찾을 수 없기에 본 연구에
서는 직업선택의 시기에 있는 성인 장애인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각하게 되는 진로장벽에 관심을 두고 이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둘째, 진로발달에서 진로장벽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을 제안하는 연구[14-20]

[21-23]들은 진로장벽의 제한 된 연구 변인들 예를 들
어, 진로자기효능감이나 진로의사결정, 진로준비행동 등
을 다루었다[29]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변인과의 관계를 살
펴보기 위하여 정서적 변인인 진로장벽이 인지적 변인인 
역기능적인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에 초점을 두고 진
로장벽이 가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살펴
보고자 한다. 

2.2 역기능적 진로사고

인지(cognition)는 외부자극의 지각, 기억에 저장된 내
용(신념, 가치, 가정, 이론, 철학 등), 외부 혹은 내적 자극
의 처리(사고, 평가, 해석, 의미부여 등) 등과 같이 인간 
내부에서 진행되는 정보처리와 관련되는 제반과정을 의
미한다[30]. 이러한 인지는 개인의 감정 혹은 행동은 사
건이나 상황자체가 아닌 그것에 대한 해석, 즉 인지에 의

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볼 때 개인이 지니고 있는 진로문
제의 주된 원인도 인지적인 부분에서 높은 관련성을 찾
아볼 수 있다. 

Krumboltz[31]는 인지가 진로결정 및 진로행동에 영향
을 주는 요소임을 밝혔고, 역기능적 인지는 내담자의 혼
란과 미결정, 의사결정 회피, 무력감, 우울, 흥미저하 등
을 야기한다고 했다. 사람들은 자신과 직업세계에 대한 
신념대로 진로의사결정과 진로 관련 활동을 수행하기 때
문에 만약 신념이 정확하고 건설적인 경우 그 신념은 목
표를 성취하도록 돕지만, 부정확하고 자기 파괴적일 경우 
성취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32]는 진로의사결정
에서 인지적정보처리(cognitive information process: CIP)
이론과 인지치료(cognitive therapy: CT)의 이론적 개념을 
근거로 진로사고검사(Career Thoughts Inventory: CTI)를 
개발하였다. 

진로사고(career thoughts)란 진로와 관련된 자신의 태
도, 신념, 감정, 행동 등에 대한 총체적인 사고의 결과를 
의미하는 것이며,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진로문제해결과 
진로의사결정을 더 어렵게 만드는 생각들로 내담자의 혼
란과 미결정, 무력감과 우울을 야기하며 진로의사 결정을 
회피하게 만든다[33]. 또한 이러한 사고들은 무력감, 확신
부족, 두려움, 좌절감, 죄책감과 같은 정서를 야기하는 등 
내담자의 말과 감정, 행동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
타난다[34]. 개인이 진로문제를 해결하고 의사결정을 하
는 활동과 관련된 정보처리기술이 포함된다. 이 과정을 
거쳐 피라미드의 가장 상위에 있는 실행과정 영역에 도
달하는데 이 영역에 초인지가 포함되어 있다. 초인지는 
진로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될 인지적 전략의 선택과 지
속을 조절한다[35].

역기능적 진로사고(dysfunctional career thoughts)는 의
사결정혼란(decision making confusion), 수행불안
(commitment anxiety), 외적갈등(external conflict)의 세 
가지 요인으로 구분된다[36].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의해 진로문제해결능력이 제한
될 때 그리고 계속되는 진로문제해결에 대한 무능력이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강화시킬 때 불완전한 순환이 이어
진다. 이 때 긍정적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이 순환의 
과정이 끊어져야 한다. 역기능적 사고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게 되면 정서는 점점 긍정적이 되고 개인은 자신의 
자원을 문제해결을 위해 더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37].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내담자의 진로의사결정력을 저
해하고 흥미 발견을 어렵게 하며, 면접과 같은 구직활동
을 방해한다. 이러한 사고들은 무력감, 자신감 부족, 두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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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 좌절감, 죄책감 등과 같은 정서를 야기하여 내담자의 
말과 감정, 행동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38,39,40]. 이러한 과정에서 야기되는 부정적 정서는 진
로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에 개인이 집중하고 기억하는
데 방해가 된다. Dogde[41]는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정서
적 변인이 아니라 인지적 변인이며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많이 하는 학생들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 보다 대학에서 
전공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결과를 통해 역기능적 진로사
고가 진로를 선택하는 능력과 진로선택을 실행을 저해한
다고 추론했다[42].

한편, 국내 연구에서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된 개인 내적 변인은 자아존중감, 통제소재, 진로결정 자
기효능감 등이 있다[43-45]. 이 밖에 부모와의 심리적 독
립, 애착, 가족체계 등도 역기능적 진로사고와 관련이 있
는 요인으로 나타났다[46-49]에 의한 고등학생의 진로유
형화 연구에서 진로에 관한 역기능적 사고가 많을수록 
진로에 대한 확신수준, 진로정체감이 낮으며, 미결정수
준, 불안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의 선행연구를 보면,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집단, 예를 들어 범죄자, 물질남용 
성인, 학습 무능력 대학생, 장애인 대학생 그리고 구직을 
준비하는 장애여성의 경우 더 많은 역기능적 진로사고를 
가지고 있음이 검증[50,51,52]되어, 국내에서도 이들 집
단의 특성이 진로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
는 것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3. 연구방법

3.1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를 위해 표본추출방법은 집략표집(cluster 
sampling)을 하였고, 설문조사는 2012. 10. 22 ~ 28. 6일
에 걸쳐 일산, 대전, 부산 소재하는 장애인직업능력개발
원 훈련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206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누락된 응답과 조사에 맞지 않는 대상을 
제외한 나머지 총 180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WIN 18.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며, 각 변수에 대한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대하여 빈도와 백
분율을 구하는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측정도구의 구성개념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각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보한 후, 
Varimax 회전방법에 의한 요인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진
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요인의 신뢰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문항 내적 일치도를 측정하는 cronbach's α계수

를 이용한 신뢰도 분석을 이용하였다.
셋째, 개인 특성과 장애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하여 t검정과 일원배치분산분
석(one-way ANOVA)을 실시하여 분산분석 후 유의한 차
이가 있는 경우 Sheffe 사후 검증을 사용하여 집단 간 차
이를 규명하였다.

넷째,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 간에 상관관계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다섯째,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대한 제 변수들의 상대
적인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으며 이상의 검증에서는 유의도의 
유의수준인 5.0%(α=.05)이하를 채택하였다. 

3.2 연구 도구

3.2.1 표본의 특성

분석에 사용된 일반적인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
별은 남자 155명(86.1%), 여자 25명(13.9%) 등이며, 최종
학력은 고졸이하가 장애 유형은 지체장애(44.4%)가 가장 
많았다.

3.2.2 진로장벽의 측정 도구

진로장벽을 측정하기 위해 여러 연구자들은 진로장벽 
측정도구를 제안하고 있다[17,53,54]. 여러 도구들의 측
정 요인들 중 공통되는 요인을 추출하여 장애인에 맞게 
적절한 문장표현으로 번안하였다. 이후 직업상담전문가 
2명과 특수교육전문가 1명으로부터 내용타당도를 검증
받아 예비척도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예비척도는 장애인
을 대상으로 사전검사를 실시하였고, 요인 분석한 결과, 
최종적으로 총 5개 하위 요인의 총 54문항으로 구성되었
다. 내적 진로장벽 요인으로는 자기명확성 부족, 낮은 자
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등 3개 하위요인으로, 
첫 번째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은 자기 자신의 이해와 자
신의 장단점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해서 어떤 진로를 결
정하지 못하는 정도를 의미하며, 두 번째 낮은 자기효능
감 요인은 자신에 대해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무엇
이든 할 수 있다는 믿음이 낮은 것을 말한다. 세 번째 중
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은 부모나 주변 사람의 기대에 
대한 갈등 또는 사회적 요구 조건과의 불일치로 인하여 
진로선택에 어려움을 보이는 정도를 의미한다. 

외적장벽은 부모나 주위 사람들 등의 사회적 관계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모든 형태의 긍정적인 자원의 부족
함을 의미하는 낮은 사회적지지 요인과 충분한 직업정보
를 갖고 있지 못해서 직업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정도를 
의미하는 직업정보의 부족 요인 등의 2개 하위요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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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요인적재량 .50~.80
으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α)는 .85로 드러났다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sample

Classification N %

Gender
male
female

155
 25

86.1
13.9

Age
20s below
30s
40s above

 81
 64
 36

45.0
35.6
19.4

Academic
Background

Bachelor's
degree

above
under

 73
107

40.6
59.4

Job
experience

yes
no

142
 38

78.9
21.1

types of the 
disabilities

physical disability
brain lesions
visual handicap
hearing impairment
mental disorder

 80
 41
 14
 31
 14

44.4
22.8
 7.8
17.2
 7.8

3.2.3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측정 도구

진로사고는 Sampson, Peterson, Lenz, Reardon과 
Saunders이 개발하고 이재창 외[37]가 번안한 진로사고검
사(Career Thought Inventory: CTI)를 근거로 두고 장애인
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부 문항을 뽑아 재번안하여 전문
가로부터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이후 사전검사를 통
해 장애인의 직업선택과정과 관련된 역기능적 진로사고
는 구직의사결정 혼란, 수행불안, 외적갈등의 총 3개 하
위 요인의 총 19문항을 추출되었다. 

첫 번째 하위척도인 구직의사결정 혼란은 구직의사결
정과정 자체에 대한 이해부족 혹은 정서적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의미하며 여기서 높은 점수는 구직의사결정에 
대한 좌절감이나 난감함, 불안, 화, 우울함과 같은 부적감
정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은 알지만 가능한 선택 안에 
대해 생각하고 결정하는 일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수행불안은 구직의사결정과정의 결과에 관한 일반화
된 불안을 반영한 척도로 이러한 불안은 미결정을 지속
시키게 된다. 수행불안이 높은 사람은 주어진 대안 중 한 
가지 대안을 선택하거나 대안에 대한 우선순위를 매기는 
등의 일련의 선택과정에서 결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마지
막으로 외적 갈등은 결정에 대한 책임감을 회피하게 하
는 갈등에 관한 것으로 중요한 타인에게서 얻는 정보의 
중요성과 자신이 지각한 정보의 중요성 간에 균형 조절
에 있어서의 무능력을 반영한다. 이 척도의 타당도는 요
인적재량이 .60~.72로 나타났고, 신뢰도(Cronbach's α)는 
.69를 얻었다.

4. 연구결과

4.1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

연구대상자의 진로장벽에 대한 기초 통계치를 분석한 
결과, 장애인은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직업정보의 부족을 
가장 높은 진로장벽으로 지각하며,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은 가장 낮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Descriptive statistics of the surveyee

Classification M SD

low self-concept clarity 14.63 4.19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11.23 3.14

low self-efficiency 12.06 3.31

lack of social support 14.93 5.20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15.29 4.18

장애인의 진로장벽이 개인별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자 t검정을 실시하였다. 장애인의 성별은 
진로장벽 요인 모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취업경험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환경적 특성이 성별, 연령, 
취업경험, 장애유형에 구분 없이 공통으로 진로장벽에 대
해 지각하고 있음으로 추측된다. Table 3은 연령에 따른 
진로장벽 차이를 분석한 결과로 20대 이하가 다른 연령
층에 비해 그 직업정보와 자기명확성 부족을 높게 지각
하고 있는 것으로 나온 것으로 보아, 나이가 어릴수록 진
로문제해결에 어려움이 많음을 알 수 있다(p<.01). 단, 중
요한 타인과의 갈등 요인에서는 scheffe 사후 검증 결과 
집단별로 의미 있는 구분은 나오지 않았다(p<.05).

[Table 3] An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by different 

age groups

Classification M SD F posteriori 
tests

low self-concept 
clarity

20s below
30s
40s above

15.81
13.60
13.80

4.34
3.61
4.21

6.24 ** b, c<a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20s below
30s
40s above

11.88
10.83
10.49

3.14
3.13
2.96

3.30 *

low self-efficiency
20s below
30s
40s above

11.91
11.86
12.77

3.34
3.16
3.53

1.00

lack of social 
support

20s below
30s
40s above

15.04
14.50
15.49

5.50
5.05
4.84

.43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20s below
30s
40s above

16.41
14.31
14.51

4.25
3.75
4.28

5.50 ** b, c<a

 *p< .05, **p< .01

 Remarks) a. 20s below b. 30s c. 40s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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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fication M SD F
posteriori 

tests

low 

self-concept 

clarity

physical disability

(n=80)

brain lesions

(n=41)

visual handicap

(n=12)

hearing impairment

(n=31)

mental disorder

(n=14)

14.49

14.20

14.71

14.87

16.14

4.21

3.96

5.74

3.91

3.72

 .61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

others

physical disability

(n=80)

brain lesions

(n=41)

visual handicap

(n=12)

hearing impairment

(n=31)

mental disorder

(n=14)

11.16

10.71

11.43

11.29

12.86

3.20

3.12

3.90

2.91

2.32

1.25

low 

self-efficiency

physical disability

(n=80)

brain lesions

(n=41)

visual handicap

(n=12)

hearing impairment

(n=31)

mental disorder

(n=14)

12.06

12.12

11.43

12.10

12.43

3.42

3.37

3.48

2.87

3.69

 .17

lack of social 

support

physical disability

(n=80)

brain lesions

(n=41)

visual handicap

(n=12)

hearing impairment

(n=31)

mental disorder

(n=14)

14.24

15.39

15.00

14.19

19.14

4.88

5.85

4.39

4.61

5.50

3.02*
a,d<b, 

c<e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physical disability

(n=80)

brain lesions

(n=41)

visual handicap

(n=12)

hearing impairment

(n=31)

mental disorder

(n=14)

15.47

14.68

14.14

15.32

17.14

4.31

4.16

5.20

3.27

4.09

1.21

학력 특성에 따른 진로장벽을 분석한 Table 4에 의하
면  취업과 관련된 직업 정보를 구하는데 있어 고졸 이하
의 학력을 가진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장애 유형에 따른 진로장벽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
와 같다. 장애 유형들 간의 차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
기 위해 Scheffe 사후 검증을 실시한 결과 정신장애 유형
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낮은 사회적 지지를 높은 진로
장벽으로 지각하고 있음이 나타났다(p<.05).

[Table 4] An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by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Classification M SD t

low self-concept clarity

Bachelor's
degree

above
(n=73)
under

(n=107)

14.19

14.93

4.03

4.28
-1.17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above
(n=73)
under

(n=107)

11.35

11.16

3.04

3.22
  .38

low self-efficiency

above
(n=73)
under

(n=107)

11.79

12.24

3.09

3.46
- .89

lack of social support

above
(n=73)
under

(n=107)

14.53

15.21

4.93

5.38
- .85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above
(n=73)
under

(n=107)

14.47

15.86

3.85

4.32
 -2.22 *

*p< .05

[Table 5] An analysis of the career-barrier by different 

types of disability 

*p< .05

Remarks)  a. physical disability  b. brain lesions  c. visual handicap  

d. hearing impairment  e. mental disorder

4.2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상관관계

장애인이 지각한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고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상관관계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
다. 진로장벽 전체와 역기능적 진로사고 하위 요인 간에
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p<.01) 이는 진로장벽을 높
게 지각할수록 역기능적 진로사고의 활성화 수준도 높아
짐을 의미한다.

[Table 6] The correlations between career-barrier and 

dysfunctional career-thought

1 2 3 4 5 6 7  8

1 -

2 .64** -

3 .63** .54** -

4 .50** .31** .50** -

5 .83** .62** .67** .51** -

6 .77** .66** .65** .47** .73** -

7 .39** .52** .50** .28** .40** .50** -

8 .47** .44** .47** .36** .44** .48** .36** -

**p< .01
Remarks) 1. low self-concept clarity 2.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3. low self-efficiency 4. lack of social support 5.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6. decision-making confusion for 
finding job 7. commitment anxiety 8. external confl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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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career barrier on dysfunctional career-thought

dependent independent β t F R²

decision-making 
confusion for 
finding job

career 
barrier

low self-concept clarity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low self-efficiency
lack of social support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32
   .24
   .18
   .04
   .09

 4.82 ***
 3.84 ***
 2.82 **
 1.20 
 1.33

72.81 *** .68

commitment 
Anxiety

career 
barrier

low self-concept clarity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low self-efficiency
lack of social support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  .02
   .30
   .18
   .03
-  .01

- .31
 4.66 ***
 2.75 **
  .77
- .14

15.94 ***  .31

external conflict
career 
barrier

low self-concept clarity
the conflict with significant-others
low self-efficiency
lack of social support
lack of occupational information

   .09
   .14
   .15
   .05
-  .02

 1.42
 2.29
 2.38
 1.60
- .27

14.83 .30

**p< .01, ***p< .001

4.3 진로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력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회귀분석(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회귀분석 결과 진로장벽은 역기능적 진로사고 변인 중 
구직의사결정 혼란과 수행불안 요인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내적 장벽 요인인 낮은 자
기효능감, 중요한 타인과의 갈등 그리고 자기명확성 부족
의 장벽이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구직의사결정 혼란과 수
행불안을 일으키는데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생의 역기능적 진로사고가 진로탐색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김세정[55]의 연구, 그리
고 비합리적 신념과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이 진로준비행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보고한 김미란[56]의 연구는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며, 자기명확성이 조
건적으로 충족되지 못하면 미래 진로에 대하여 낙관적으
로 조망하지 못한다는 우영지․이기학[57]의 연구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5.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을 파악하고, 
역기능적 진로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을 살펴봄
으로써 장애인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겪는 진로문제해결
을 위하여 교정하여야 할 진로사고는 무엇인지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고찰하
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이 취업 준비 과정에서 지각하는 진로장
벽을 살펴본 결과, 직업정보의 부족을 가장 높은 진로장
벽으로 지각하며 그 다음으로는 낮은 사회적지지, 자기명
확성 부족, 낮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중요한 타인과의 갈
등 순으로 나타났다.

개인 특성에 따른 차이를 검증한 결과에서는 20대 이
하의 낮은 연령과 고졸이하의 학력 특성에서 직업정보 
부족을 높이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력
이 높을수록 직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는 능력이 
더 강하며, 어려움을 극복하는 자신감 더 많고 자신의 진
로를 명확하게 결정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
락의 사회적 취약 계층인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연구
한 노경란 외[58]에서도 직업의 종류와 직업정보 원천 등
에 대한 정보의 한정성을 지적한 바 있으며, 이희정 ․ 김
금미[59]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장애 유형 특성 중에서는 정신장애 유형에 낮은 사회
적지지 장벽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주목된다.

정신장애인은 다른 신체적 장애에 비하여 그 장애가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아, 직업적 독립은 어렵지만 생산적
인 직무 수행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영
미[60]의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정신장애에 대한 강한 편
견 이를테면, “정신장애인은 일을 하면 스트레스를 받아 
재발을 하게 된다”, “정신장애인은 회사에 불을 지른다”, 
“정신장애인은 일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등의 편견들로 
취업할 기회조차 주지 않게 되고 커다란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하였으며, 정신장애인의 낙인(sigma)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에서는 부모나 주위 사람들 등의 사회적 
관계로부터 얻게 되는 부정적인 피드백이 ‘부당함에 대
항하지 못함’, ‘이방인으로 살아감’, ‘스스로 얽매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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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재를 감추려함’ 등의 주제로 나타났다[61]. 위의 선
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정신 장애인
에게 직업을 가진다는 노력은 ‘장애 특성’외에 또 하나의 
장벽으로서의 소외의 경험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
다. 직업의 기본적인 요건중의 하나가 사회성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직장적응이나 사
회성기술에 대한 내용이 직업상담 프로그램이나 직업훈
련에서 반영될 수 있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한편, 본 연구의 결과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성별 특성 
변인이 진로장벽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
이다. 진로장벽 연구에 있어 주요 요인으로 꼽히고 있는 
성별 특성은 대체로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인 여성 또
는 소수민족에게서 높게 지각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3,62-64]는 점에서 후속연구를 통해서 동일한 연구
결과가 나타나는지 검증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역기능적 진로사
고는 높은 수준의 상관을 가지고 있다. 장애인의 진로장
벽은 부정적인 정서적 변인으로서, 진로문제의 장면에서 
인지적 변인인 진로사고에 그 역기능이 활성화 되는 상
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역기능적 진로사
고 변인 중 구직의사결정 혼란과 수행불안에 영향을 미
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통적으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진로장벽은 내적 진로장벽인 중요한 타인과의 갈
등과 낮은 자기효능감 이었다. 장애인은 장애 특성으로 
인하여 성인기에서도 ‘돌봄’이 필요하다는 점이 육체적․
심리적 독립을 저해하고 있기에 부모나 가까운 주변인에
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다. 그러므로 자신의 문제를 스스
로 해결할 수 있다는 성취의 경험이 많지 않다는 점은 자
기효능감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내
적 진로장벽은 진로문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인지
적 명확성의 문제나 의사결정 결과에 대한 좌절감, 불안, 
우울 등으로 진로미결정의 무능력을 지속하게 하는 요인
으로 파악된다. 또한 내적 진로장벽인 자기명확성 부족 
요인은 구직의사결정 혼란에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선택은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다. 그러므로 진로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진로성숙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able 3에서 볼 수 있듯이 자기명확성 부족은 나이가 적
을수록 아직 진로문제에 있어서 객관적 자기와 직업을 
연관시키지 못할 가능성을 높게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Korman[65]의 주장과 일치하며, 초중고 여
학생을 대상으로 한 유성경 외[66]의 횡단연구에서 낮은 
자아존중감이 진로장벽에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난 결과와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허균[67]
의 종단연구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로장벽에 부적
인 영향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비장애인의 직업상담은 파슨스의 직업상담 3요인설 
이래, 아직까지도 자기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그 바
탕으로 하고 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직업상담도 이론
적으로는 바탕을 같이 하고 있지만, 진입 가능한 직업의 
종류와 수가 매우 제한되어 있어 현실적으로는 직업요인
에 자기 특성을 맞추는 진로를 경험하고 있다고 해도 과
언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앞서 서론에서 밝혔듯, 인간에
게 직업이 가지는 그 중요성과 가치는 누구에게나 동일
하므로 장애인의 진로 역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흥
미와, 적성, 성격 그리고 무엇보다 신체적 기능의 이해부
터 시작하는 것이 장애인이 개인의 행복을 찾을 수 있는 
방법임에 주목하여 장애인의 특성과 차이점을 고려한 직
업지도 방안을 지금보다 더욱 다양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한 가지 해석에 유의할 점은 장애인이 지각하는 진로
장벽은 Table 2의 결과와 같이, 외적장벽 요인인 직업정
보의 부족을 가장 높게 지각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는 
외적장벽-낮은 사회적지지, 내적장벽-자기명확성 부족, 
내적장벽-낮은 자기효능감, 그리고 내적장벽-중요한 타인
과의 갈등 요인 순으로 지각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러
한 결과는, 장애인은 외적장벽을 진로장벽의 주요 요인으
로 자기 보고 하고 있으나, 진로 행동으로 드러나는 역기
능적 진로사고에서는 내적장벽들이 강한 영향력을 보이
고 있다는 다소 모순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상이한 연구 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분명하지 
않으나, London[68]의 진로장벽 대처 모델을 적용하여 
본다면 개인의 내․외적 환경을 주관적 해석하여 인지양
식, 심리적 변인과 정서에 따라 진로장벽을 지각하는 수
준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대처행동에서도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진로사고에는 장애인이 진로장
벽에 대하여 사용하고 있는 심리적 기제를 투사하고 있
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장애인이 높게 지각하는 진로장벽은 그것을 충족하고
자 하는 욕구 혹은 그것을 제거 하는 것이 진로장벽 문제
를 해결하는 주요 방법이라고만 해석이 되어왔으나, 한 
단계 더 깊게 나아가 그러한 요인이 추출되게 된 개인적, 
환경적, 경험적 맥락을 함께 고려하고 진로장벽이 개인에
게 어떻게 의미를 구성하는지를 파악하여 하나의 인간을 
완벽히 이해하는 직업상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에게도 진로와 관련된 많은 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주는 역기능적 진로사고는 자신에 대한 
불확실성, 목표 혼란, 자기 삶에 대한 주도성 부족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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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정체감 혼란에서 오는 내적 역동임을 이해시키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수용과 확신을 갖도록 돕는 
작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경기, 대전, 부산 등 지역 분포
가 고루하도록 하였으나 장애인의 특성상 설문에 응답하
기를 거부, 설문 전체 문항에 불성실하게 답하거나 혹은 
본인이 표기하기를 꺼려하는 등의 부적절한 응답이 많았
다. 그래서 전체 표집의 수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측
정의 신뢰성을 고려하여 부적절한 설문을 모두 제외하였
으나, 유효한 사례수라는 의미에 있어서 장애인의 진로장
벽을 분석하는데 성별, 연령, 장애 유형 등의 개인 특성 
변인들이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
다. 따라서 향후에는 좀 더 많은 장애 유형을 대상으로 
표집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
별 공통으로 지각하는 진로장벽과 유형별 요인을 비교 
추출하여 장애인의 진로장벽을 낮추기 위한 진로교육이
나 직업상담 개입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하나 
제언할 것은 국내에서의 진로장벽 관련 연구는 양적으로 
학생과 여성에게 치우쳐져 있다는 점이다. 물론 진로장벽
과 관련된 많은 질적 변인을 확장하는 연구도 중요하나 
진로장벽 연구의 시작적 의의를 고려할 때, 이론적 기본
을 탄탄하게 다지는 의미에서 사회적 열악한 계층인 예
를 들어 장애인, 소수민족, 결혼이주여성 등에 대한 연구
도 앞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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